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즐기는 데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보고했다.

대부분의 식품학자들은 입에서 지방이 감지되

는 방식에 지방의 질감이 커다란 역할을 한다는 것

을 인정한다. 식품산업에서 유전자 검사가 그리 요

원한 일은 아닐 수 있다. 예를 들어, 드레싱에 대한 

시험을 원하는 회사는 지방인지에 관련하여 다른 

유전자들을 가진 사람들을 참여시켜 더 정확한 견

해를 얻을 수도 있을 것이다. 또한 특정집단을 위

비만이 유전자 때문?2)

고지방식품(high-fat foods)은 대체적으로 인기

가 있지만 개인적인 기호도와 소비정도는 크게 다

르다. Journal of Food Science 3월호에 실린 논

문은 두 개의 특정유전자(쓴맛수용체로 알려진 유

전자 TAS2R38과 지방수용체일 가능성이 있는 유

전자CD36)가 사람이 지방성분의 맛을 감지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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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사이트, http://mirian.kisti.re.kr/
2)“비만이 유전자 때문?(글로벌동향브리핑, 2012. 3. 27일자)”재인용 요약

글로벌동향브리핑(GTB)1) 에서는 100여명의 국내·외 과학기술 전문가가 농림·수산, 생명과학, 보건·의료 등 
19개 주제로 해외 과학기술동향을 소개하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식품분야의 최신 해외과학기술 주요동향을 
요약하여 재정리 하고자 한다.

지난 3개월뿐만 아니라 글로벌동향에서는 다수의 비만 관련 연구결과가 제시되었다. 비만과 함께 당뇨 등의 
대사성질환에 대한 연구까지 포함하면 전세계의 관심을 보여주듯 가장 많이 다뤄진 주제라 판단된다. 하여 이 
중에서 식품과 관련있거나 참고할 만한 11개의 기사를 선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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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다른 종류의 식품을 만드는 데도 유전자형 정보

가 사용될 수도 있다.

심장과 고단백질 다이어트3)

고단백질 다이어트를 하는 여성은 심장병 및 뇌

졸중 발병 위험이 최대 28%까지 증가할 수 있다는 

연구결과가 BMJ 6월 26일자에 발표된 논문에서 

제시되었다. 연구결과를 발표한 그리스 Athens 의

대의 Pagona Lagiou 교수는“체중감량을 위해서 

탄수화물은 적게 단백질은 많이 섭취하는 아트킨 

다이어트가 많이 사용되고 있다. 여기서 단백질을 

견과류와 같은 식물성 단백질에 국한시키고 건강

에 해로운 감미료, 음료수 및 과자 등과 같은 정제 

탄수화물을 제한하는 의미로 해석하면 아트킨 식

단이 건강에 유익할 수 있다. 그러나 일반 사람들

은 이러한 사실을 깨닫기 힘들다.”고 주장하였다.

연구진은 이번 연구 수행을 위해서 30세에서 49

세 사이의 43,000명의 스웨덴 여성들의 식습관 자

료를 분석하였다. 평균적으로 15년 동안 추적연구

를 진행하였는데 이 기간 동안에 심장병 및 뇌졸중

을 포함한 총 1,200건의 심혈관 질환 증상이 발생

되었다. 특히 단백질은 많이 탄수화물을 적게 섭취

한 여성들에서 발생빈도수가 더 높아서, 이들 여성

의 흡연, 음주, 고혈압, 운동량 및 지방섭취량 등 

다른 요인을 감안하여도 단백질을 많이 섭취한 여

성들은 심장병 발병 위험성이 28% 더 높다는 것이

다. Lagiou 박사는“결론적으로 체중감량을 위해

서는 운동량을 증가시키고 칼로리 섭취량을 낮추

는 방법뿐이다.”고 강조하였다.

3) “심장의 건강에 위협이 될 수 있는 고단백질 다이어트(글로벌동향브리핑, 2012. 7. 3일자)”재인용 요약
4) “고칼로리 및 고지방 음식의 사진만을 쳐다봐도 식욕이 증폭되는 이유(글로벌동향브리핑, 2012. 7. 3일자)”재인용 요약
5) “식이단백질의 식욕억제 메커니즘(글로벌동향브리핑, 2012. 7. 11일자)”재인용 요약

음식사진과 식욕증폭4)

햄버거, 컵케이크 등 칼로리가 높은 음식의 사

진만 쳐다봐도 식욕이 솟구치며 특히 설탕이 가미

된 음료수를 마시는 경우는 더욱 증폭된다는 연구

결과가 제시되었다. 미국 남가주 대학의 Kathleen 

Page 박사는 이런 사진을 보면서 음료수를 같이 

마시는 경우 식욕이 증가되고 비만과 연관된 뇌의 

보상작용이 활성화된다고 주장하였다. 

연구진은 15세에서 25세 사이 13명의 라틴 남미

계통 비만여성들이 햄버거, 과자, 케이크, 과일 및 

채소의 사진을 쳐다볼 때 각각 뇌 부위를 촬영하였

다. 촬영 중 사진을 쳐다보는 동안에 이들이 허기

를 느끼는 정도와 달콤한 음식을 먹고 싶은 정도를 

표현하도록 하였다. 한편으로는 도중에 이들 여성

들에게 50g 정도의 포도당을 마시도록 하거나, 옥

수수 시럽에서 포함된 과당을 50g 정도로 마시도

록 하였다. 

그 결과 고칼로리 음식의 사진을 쳐다볼 때 뇌에

서 보상심리를 담당하는 부위의 기능이 활성화 된

다는 연구진의 가설이 입증되었다. 또한 이번 연구

에서 포도당 및 과당을 섭취한 순간 달콤한 음식에 

대한 식욕이 증가한다는 사실이 처음으로 발견되

었다.

식이단백질의 식욕억제5)

리옹의 미디웨(Gilles Mithieux) 박사는 식이단

백질(dietary protein)이 식욕억제 효과를 발휘하

는 생물학적 메커니즘을 설명하는데 성공했다. 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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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질이 풍부한 식사 후 한참 동안“포만상태”메

시지가 뇌로 전달되는데, 고기, 생선, 달걀이나 일

부 곡류 가공품에 함유되어 있는 식이단백질의 소

화에 의해 시작된다. 연구결과는 Cell 7월 5일자에 

실려 비만이나 과체중 환자를 관리하는 방법의 개

선으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선행연구에서 식이단백질이 음식의 소화 흡수 

후, 장(intestine)에서 포도당 합성(gluconeogen-

esis)을 촉발시키고 이 포도당이 신경계에 감지되

어 식욕억제 시그널을 보낸다는 것이 밝혀졌다. 이

번 연구에서는 단백질 소화로 두 고리의 연쇄반응

이 촉진되는 방법이 정확하게 설명되었는데, 이 연

쇄반응에는 미주신경이 있는 복부와 척수를 경유

하는 등 쪽의 말초신경계가 관여한다.

모유수유와 체중변화6)

출산 후 10년이 경과한 여성의 체중은 출산자녀 

수와 모유수유 여부에 따라 다를 수 있다는 연구

결과를 영국 옥스퍼드대 Kirsty Bobrow박사가 제

시하였다. International Journal of Obesity 7

월 10일자에 발표된 논문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임

신을 하는 여성은 비만 위험요인이 증가하지만 출

산 후 모유수유를 하면 6개월을 기준으로 비만해

질 위험성이 1%씩 낮아진다는 사실을 밝혔다. 1%

라는 수치는 작을지 모르지만 지속적으로 감소한

다는 사실이 중요하다.

연구진은 영국의 1996년부터 2001년까지 여

성보건연구에 참여하였던 약 74만명의 폐경기 이

후 여성에게서 수집된 데이터를 분석하였다. 이들

의 신장, 몸무게, 출산경험 유무 및 모유수유 여부

를 조사하였다. 연구결과 모유수유가 직접적으로 

여성의 비만정도를 낮춘다는 인과관계는 입증되지 

않았고 단지 모유수유를 하였던 여성일수록 비만

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는 인과성이 발견되었다.

심각한 비만아이들, 
심장병 위험요소7)

심각한 비만8)에 걸린 아이들 3명 중 2명은 적어

도 하나 이상의 심혈관 질병 관련 위험요소를 가

지고 있다는 연구결과가 Archives of Disease in 

Childhood(온라인판)에 보고되었다. 전세계적으

로 아동비만은 날로 심각해지고 있지만, 이로 인한 

건강문제에 대한 연구사례는 극히 드물다고 연구

진은 언급했다.

연구진은 2005년에서 2007년 사이에 네덜란드 

소아과 감시기구(Paediatric Surveillance Unit)

의 의사들이 제공한 자료를 기반으로 연구를 수

행하였다. 의사들은 2세부터 18세까지 심각한 비

만 아이들의 고혈압, 공복 혈당수치(fasting blood 

glucose levels), 혈중지질 및 부모의 심혈관계 위

험요소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였다.

조사결과 심각한 비만 아동의 56%가 고혈압을 

겪고 있었고, 54%는 저밀도의 해로운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게 나타났으며, 14%가 높은 공복 혈당수

치를, 1%는 이미 2단계 당뇨병이 진행 중으로 아

동비만의 심각성을 보여주었다. 심각한 비만아동

의 ⅓은 부모 중 한 명이 비만이었다.

6)“여성의 모유수유와 체중변화의 연관성(글로벌동향브리핑, 2012. 7. 13일자)”재인용 요약
7)“심각한 비만 아이들, 3명 중 2명 심장병 관련 위험요소도 가지고 있다(글로벌동향브리핑, 2012. 7. 31일자)”재인용 요약
8) 체질량지수(body mass index, BMI)가 2세의 경우 20.5 이상, 12세의 경우 31이상, 18세의 경우 35 이상인 경우로 정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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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만과 당뇨 치료의 희망9)

인간은 두 가지 유형의 지방조직, 즉 백색지방

(white fat)과 갈색지방(brown fat)을 보유하고 있

다. 백색지방은 에너지를 중성지방(triglycerides)

으로 저장하는 역할을 하며, 갈색지방은 저장된 에

너지를 열로 소모시킨다. 신생아는 체온저하를 막

기위해 갈색지방을 비교적 풍부하게 보유하지만, 

성인이 되면 대부분 백색지방으로 저장된다. 따라

서 성인의 백색지방을 갈색지방으로 전환시키는 

것은 매력적인 비만치료 전략이라고 할 수 있다.

콜럼비아대학 메디컬센터(CUMC) 연구진은 Cell 

8월 2일호(온라인판)에“백색지방으로 하여금 갈

색지방의 특징을 가지게 하는 방법을 발견했다.”

고 보고하였다. 마우스와 인간의 조직을 대상으로 

실시된 이번 연구는 비만과 2형 당뇨의 새로운 치

료방법을 개발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TZDs(thiazolidinediones, 인체의 인슐린 감수

성을 높이는 약물)이라는 계열의 약물을 이용하면 

백색지방을 갈색지방으로 전환시키는 것이 가능하

다는 것은 이미 알려져 있었다. 그러나 TZDs는 간

독성, 골(骨) 손실 등의 부작용을 초래하여 효과와 

안전성에 문제가 있었다. 그런데 이번 연구를 통해

‘TZDs는 적절히 작용을 조절하는 방법을 개발할 

수만 있다면 생각했던 것만큼 해롭지 않다.’는 것

과‘SirT1 agonist를 사용하면 TZDs의 작용을 조

절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발견했다.

9) “비만과 당뇨 치료의 희망: 백색지방을 갈색지방으로 전환시키는 새로운 전략(글로벌동향브리핑, 2012. 8. 9일자)”재인용 요약
10)“임산부의 체중과 출생자녀의 발육속도의 연관성(글로벌동향브리핑, 2012. 8. 13일자)”재인용 요약
11)“건열조리식품, 비만 그리고 당뇨(글로벌동향브리핑, 2012. 8. 23일자)”재인용 요약

임산부 체중과 자녀 발육속도10)

임신기간 중 과체중 또는 비만이었던 여성이 출

산한 자녀는 정상체중을 유지한 여성의 자녀와 비

교하여 출생 후 3개월 동안 체중이 적게 나가고 발

육속도가 느리다는 연구결과가 미국 아이오와 대

학 연구진에 의하여 제시되었다. 약 100명의 엄

마들을 대상으로 진행된 연구결과는 Journal of 

Pediatrics에 발표되었다.

연구를 수행한 Ellen Demerath 박사는“지방

세포의 작용으로 호르몬과 염증반응이 촉진되면 

임산부의 식욕 및 포만감에 영향을 주어 신생아 발

육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모유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지적하였다. 또한 과체중이거나 비만한 

임산부는 임신기간 동안 자궁에 혈중 유리지방산 

수치가 과다해서 태아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기 때

문에 출생 직후 자녀의 뇌하수체에서 성장호르몬 

분비가 부족하여 성장에 지장이 올 수 있다고 한

다. 그러나 이러한 연구내용을 확증하려면 많은 사

람들을 대상으로 한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조리식품, 비만 그리고 당뇨11)

시나이산 의대(Mount Sinai School of Medi-

cine) Helen Vlassara 교수가 이끄는 연구팀은 

MG(methyl-glyoxal) 성분에 지속적으로 노출

된 생쥐에서 복부체중의 상당한 증가가 일어나고, 

초기 인슐린 저항성 그리고 제2형 당뇨가 발생한

다는 것을 발견했다. MG는 당화의 최종산물(ad-

vanced glycation endproduct, AGEs)로 음식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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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열로 조리될 때 생긴다.

이번 연구에서 MG가 많이 들어있는 먹이가 한 

그룹의 생쥐들에게 4세대 동안 제공되었고, 대조

군 그룹의 생쥐들에게는 MG가 들어있지 않은 먹

이가 제공되었다. 두 그룹 모두에서 칼로리와 지

방은 정상수준으로 제공되었다. 4세대 동안 MG를 

먹은 생쥐들에게 초기의 인슐린 저항성이 생기고 

체중이 증가하기 시작한 반면에, 대조군에서는 그

러한 현상이 나타나지 않았다. 연구결과는 학술지 

Proceedings of the National Academy of Sci-

ences 8월 20일자에 게재되었다.

이번 연구는 MG와 같이 음식에 존재하고 무해

한 것으로 보이는 성분의 장기적 섭취가 어떻게 인

체의 방어를 감소시키는 지를 보여준다는 측면에

서 의미가 있다. 또한 음식에서 그러한 물질이 만

들어지는 것을 억제하거나 흡수를 차단시킴으로써 

당뇨병을 막을 수 있는 새로운 방법으로 활용할 수 

있어 더욱 흥미롭기도 하다. 연구팀은 최근 임상연

구를 통해 AGEs 함량이 높은 음식을 삼가면 지방

이나 탄수화물 섭취를 줄이지 않아도 인슐린 저항

성이 개선된다는 것을 제2형 당뇨가 있는 성인에

서 확인하였다.

항생제 치료와 비만아동12)

농부들은 오랫동안 항생제를 이용하여 소, 돼지, 

칠면조 등의 가축들을 살찌워 왔다. 이제 과학자들

이“인간의 경우에도 유아시절에 항생제를 투여받

으면 커서 뚱뚱한 아이가 될 수 있다.”고 주장하여 

관심을 모으고 있다. 그들에 의하면,“인생의 중요

한 성장단계에서 항생제가 투여될 경우, 장내미생

물의 구성이 고착화되어 건강에 지속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한다.

뉴욕 의대 Martin J. Blaser 박사(미생물학)가 

이끄는 연구진은 막 젖을 뗀 마우스에게 항생제가 

섞인 음료수를 마시게 했다. 연구진이 음료수에 첨

가한 항생제(페니실린, 반코아이신, 페니실린과 반

코마이신의 복합제, 클로르테트라사이클린)의 용

량은 FDA가 동물의 성장촉진용으로 허용한 양에 

해당한다. 7주가 지나자 항생제가 섞인 물을 마신 

마우스들은 그렇지 않은 마우스들보다 현저하게 

뚱뚱해진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진은 이상의 연구

결과를 정리하여 8월 22일자 Nature(온라인판)에 

기고하였다.

사후분석 결과, 항생제는 장내미생물의 총량

(overall number)을 변화시키지는 않았지만 구성

(composition)을 바꾼 것으로 드러났다.

아동비만과 지능13)

미국에서 아동비만 비율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

데, 비만으로 인한 대사증후군으로 심장병 발병 위

험성이 높은 아동의 수가 증가하고 있다. 그런데 

비만이 신체적 건강을 위협할 뿐만 아니라 지적능

력도 감퇴시킬 수 있다는 연구결과가 Pediatrics 

10월호에 발표되었다. 연구를 수행한 미국 NYU 

의대의 Antonio Convit 박사는 자기공명영상 촬

영을 통하여 대사증후군을 가진 아동은 건강한 아

동과 비교하여 뇌의 구조가 다르다는 사실을 발견

하였다. 또한 대사증후군을 가진 아동일수록 뇌에

12)“항생제 치료를 받은 아기는 나중에 커서 비만아동이 된다(글로벌동향브리핑, 2012. 8. 29일자)”재인용 요약
13)“아동비만이 지능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글로벌동향브리핑, 2012. 9. 6일자)”재인용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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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축되었다는 사실도 발견되었다.

연구진은 미국 국립보건원으로부터 재정적 지원

을 받아서 대사증후군을 가진 49명의 청소년들과 

그렇지 않은 62명의 청소년들을 분석하였는데, 이

들의 나이, 학년, 성별, 인종, 사회경제적 수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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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일수록 인지능력 테스트 점수들이 대부분 낮

았는데 7가지 검사의 경우 통계학적으로도 차이가 

있다고 분석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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